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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‘ ’

개교 주년을 목전에 두고80 …
묵묵히 일해 온 동문들의

땀과 노고가 쌓여 있는

것이다.

이런 노고를 헛되이 흘려

보내선 안 된다.

현장에서 경험한 살아있

는 지식을 교환할 수 있

는 정보의 교류를 나눌

수 있는 만남의 장 을‘ ’

만들어야 될 때가 된 것

이다.

이젠 혼자만의 기술력으

론 글로벌 시대를 맞아

살아가기 어려운 시절이

온 것이다.

현장에서 경험한 살아있

는 지식을 함께 공유하면

서 어려운 과제가 있다면

하나하나 타파해 나갈 수

있는 광운인만의 힘을 발

휘해 보자.

그 예로 합자회사 같은

것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

다 광운인만이 참가할.

수 있는 회사를 말이다.

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,

준비하면서…

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물

론 총동문회와 모교도 빛

낼 수 있도록 말이다.

한강의 발원지는 강,▥

원도 태백시 대덕산 금대

봉 자락의 검룡소에서 시

작된다고 한다 바위틈에.

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루

천톤에 가깝다는 것이2

다 그 물은 물길을 따라.

정선을 거쳐 평창 단양, ,

충주 양평을 지나 서울의,

한강에 도착하는 것이다.

다시 말해서 발원지의 물

이 도랑을 만들었고 도랑,

이 여럿 모여 내를 이루

었으며 내가 모여 강을,

이루어 바다와 합류를

하고 있는 것이다. 많은

사람들은 세월의 흐름을

물흐름과 비유한다 류. ‘

수와 같다 란 표현을 자’

주 인용한다 물은 쉼 없.

이 계속해서 흐른다 언.

제 어느 때를 가리지 않,

고 흐른다.

시간 역시 그렇다.

쉬는 경우가 없다.

고장 난 시계와는 상관없

이 잘 돌아간다.

개교 주년을 보내고78 80

주년이 눈앞에 와 있다.

머지않아 세기도 맞이1

할 모교의 위상은 그동안

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.

교가에서와 같이 하늘‘

높이 솟아오른 전자탑 위

에 많은 발전을 올려’…

놓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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